
제3대 최승훈 관장 취임

CULTURE
2016 / 06 / 02

ART IN CULTURE

대구미술관의 새 수장
제3대 최승훈 관장 취임

최승훈 / 1955년생. 홍익대 조소과 및 마르세이 미술대학 조형예술국가학위 취득,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 D.E.A 

및 박사 졸업.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관장(2013~15),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2011~13), 인천아트플랫폼 

관장(2009~10),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2006~08), 경남도립미술관 관장(2001~04)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 2일, 제3대 대구미술관장으로 최승훈 관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 관장은 
지역미술사 정리 및 상설전 개최, 미술계 종사자와 네트워크 강화, 
지리적 불리함 극복 방안 모색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크고 
화려한 전시보다는 시립미술관으로서 대구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 주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번 관장직 공모를 앞두고 대구시에서는 신임 관장의 출신 
배경이 큰 이슈였다.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래로 그동안 
미술관장 자리를 다른 지역 인사가 연이어 맡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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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 관장은 대구 출신으로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공부한 
‘대구 토박이’다. 그렇기에 대구시가 신임 관장에 거는 기대가 
만만치 않다. 제3대 미술관장 공모가 진행되던 중 한 지역신문은 
관련 기사 표제를 “대구미술관 신임 관장, 지역 출신이냐 
외지인이냐”로 선정했을 정도로 신임 관장의 출신지가 화두였다. 
물론, 지역출신 미술인이 해당 지역미술관장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출신 지역에 
대한 집착은 시대에 역행하는 고착적인 현상으로 비추기 쉽다. 
그러나 그동안 유명작가 전시를 유치하는 등 미술관 위상을 
높이기에 급급해 지역미술을 소외시켰다는 불만이 있었던 만큼, 
첫 대구 출신 관장으로서 최 관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최 관장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고향을 
위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대구지역 미술가들을 널리 알리고 
지역미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대구미술을 
한국미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구미술관은 대구 출신 작가로 구성된 기획전 <대구 
아티스트: 선(Ú)-삶의 비용>(5. 31~10. 23)전을 개최했다. 한불 
상호교류 해외교류전 <Home Cinema>(6. 11~10. 16)전과 
중국작가 양푸동(Yang Fudong)의 개인전(6. 11~10. 16)도 
조만간 열린다. 최승훈 관장 체제로 돌입한 이후, 대구미술관의 
색다른 모습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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